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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bivalence of children and parents towards each other and the influence of the children’s dependence and ambivalence on the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a sample of Korean parents and children living in Korea and Canada. Self-reported on-line and off-line survey data from 322 Korean parents and adult children living in Korea and off-line survey data from 60 Korean parents and adult children living in Canada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ASW 18.0 program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adult children living in Canada reported higher economic dependence and lower instrumental and emotional dependence on their parents than adult children living in Korea. Parents living in Canada reported higher psychological well-being than parents living in Korea. The children’s instrumental dependence and the ambivalence of parents towards their children influenced the ambivalence of adult children in Korea. The economic dependence of adult children living in Canad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ambivalence towards their parents. The children’s emotional dependence and ambivalence towards their parents influenced the parents’ ambivalence in Korea. The children’s economic dependence and parents’ ambivalence towards their children had negative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arents living in Canada. The Korean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their ambivalence towards their children.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differen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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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부모자녀관계는 전생애과정 동안 개인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중요타자와의 관계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의 부모와 자녀는 서로 정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자녀의 정서가 부모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Lee & Seo 2019). 부모자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서는 관계의 역동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하나의 정서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모자녀관계를 설명하는 접근 중 긍정과 부정의 정서가 공존하는 양가감정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부모자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서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으로 주목받는다.

      양가감정은 한 대상을 향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동시에 느끼는 모순된 정서경험이다(Raulin 1984). 가족관계 내 특히 부모와 자녀관계에서는 각자의 발달 단계가 다르므로 양립하기 어려운 규범적 기대들이 충돌하거나 부모자녀 간의 가치관이 다르거나 하는 경우 양가감정이 유발된다(Pillemer et al. 2019). 양가감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와 자녀의 의존과 독립의 욕구가 다른 상황, 특히 자녀가 성인기가 되고 어머니가 중년기가 되는 시기에는 성인으로서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들과 자녀에 대한 어머니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중년기 어머니들의 양가감정이 증가한다(Choe & An 2019). 양가감정의 증가는 관계의 긴장을 증가시키거나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는(Fingerman et al. 2008; Katz 2009; Mun & An 2016; An & Choe 2019) 등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양가감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년기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동시에 자녀들을 돌보는 이중부양을 하는 시기이다. 특히 자녀들의 고용불안으로 이들의 독립이 늦어지면서 이중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 시기의 심리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년기의 부모들은 성인자녀들의 독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성인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역할 수행이 길어지면서(Uh et al. 2010) 부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받으므로(Birditt et al. 2010; Kiecolt et al. 2011; Hong & Kwak 2014; An & Choe 2019) 이 시기 중년부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가감정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고(Connidis & McMullin 2002; Pillemer 2004; Uchino et al. 2004; Hay et al. 2007; Lee 2013) 부모와 자녀의 높은 양가감정은 낮은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복감, 삶의 만족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Fingerman et al. 2008; Katz 2009; Kiecolt et al. 2011; An & Choe 2019),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볼 때 고려해야 할 변인은 자녀의 의존성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은 부모의 경제적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적 의존(Kim & Im 2004), 가사 및 집안일에 대해 의존하는 도구적 의존, 문제해결 또는 의사결정 시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서적 의존(Kim & Choi 2011)으로 구성된다. 성인 자녀가 기대되는 시간에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관계의 질을 낮추며,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Ward & Spitze 1992; Birditt et al. 2010; Hong & Kwak 2014)도 있지만, 성인자녀의 의존이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아무 영향이 없거나 우울을 낮추기도 한다는 상반된 보고들(Byers et al. 2008; Lee et al. 2011)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녀들의 도구적 의존과 정서적 의존은 자녀들의 양가감정과 어머니들의 양가감정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고(Choe & An 2019),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이 증가하는 것은 의존성과 자율성이 상충되는 상황과 연관된다는 Lϋscher & Pillemer(1998)의 주장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의 의존성이 부모와 본인의 양가감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국가 간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는 여러 접근 중 비교문화이론에서는 대표적인 문화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로 구분한다(Hofstede 1983, 1991; Triandis 1996; Kim & Lee 2006; Noh 2012). 한국은 동양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함께 유교주의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고, 감정, 동기, 행동 등이 친밀한 관계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주의 또는 관계주의 문화권(Cross et al. 2000; Sohn & Park 2021)에 속해 있고, 캐나다나 미국 같은 북미 등의 서구 문화권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독립성을 추구한다(Cho 2006; Sohn & Park 2021). 이러한 차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관계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Sohn & Park 2021).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도 개인이 속한 문화적 영향을 받으므로(An et al. 2015)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가 부모자녀관계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확인하면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한국에서 나고 자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부모자녀와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지만 이민 등으로 현재는 타문화권 즉 개인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주문화와 타문화의 영향이 공존하는 외국거주 부모, 그리고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 유년기를 보낸 외국거주 자녀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비교문화적 입장에서 다양한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관계에 있어 각자의 양가감정이 서로의 정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집단주의 성격이 강한 한국 부모자녀관계와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부모자녀관계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문화에 따른 중년기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
        성인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면서 더 큰 자율성과 독립을 획득하고 한편으로는 애착을 바탕으로 부모와 애정적 관계를 유지한다. 즉 부모와 정서적으로 애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므로(Jang 2008) 다른 어떤 시기보다 부모에 대한 심리적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다. 중년기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인기로 전환되면서 자녀들의 독립성의 증가를 경험한다(Jang 2008). 중년기 부모는 자녀의 독립과 분리를 자녀의 성공적 발달로 여기고 성인기로의 역할전환을 통해 독립을 지원해야 하지만(Lang 2003) 자녀와의 분리로 인해 역할상실감이나 빈둥지증후군을 느끼기도 하여 부모 역시 자녀의 의존과 독립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시기 부모자녀관계에서 경험하는 독립과 의존의 갈등은 문화마다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부모자녀 관계는 보다 비독립적이어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도 늦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염려와 걱정도 높다(Jung 2000). 또한 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규범과 상호작용이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고(Rothbaum et al. 2000; Park & Kim 2003; Hong 2004; Lee et al. 2008; Senzaki et al. 2016) 대학생 자녀와 부모의 관계유형 하위차원들의 상관이나 평균이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Sohn & Park 2021)을 볼 때, 부모자녀관계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타 문화권에서 유년기를 보낸 외국 거주 부모 자녀 관계의 경우, 부모 세대는 자신을 그 나라에 사는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반면 자녀 세대들은 부모세대들과 달리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부모 세대들의 언어나 문화, 관습 등의 불충분한 적응에 불만을 가지며 부모와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Choi 2017). 이러한 세대 간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차이가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점(Choi 2017)을 고려해볼 때,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한 한국에서 나고 자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와 집단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지만 이민 등으로 현재는 타문화권에서 거주하는 부모, 그리고 유년기를 타문화권에서 보내고 현재도 거주 중인 자녀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인 1.5세대들은 가치나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세대 간 절충과 같은 면에서 독특한 속성이 있다(Zhou 1997). 이들은 1세대나 2세대와 다른 사고나 정서를 느끼고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와 사회에서 종종 차이를 경험한다(Kim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주의적 문화권과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부모자녀관계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자녀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1세대 부모와 1.5세대의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양가감정은 세대관계 연구에서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정의하는 시각과 달리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갈등과 결속이 공존하는 등의 모순된 감정의 공존을 의미한다(Lüscher & Pillemer 1998). 양가감정은 인지, 정서, 동기와 같은 심리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모순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서로에 대해 따뜻함, 다정함, 기쁨, 좌절, 실망, 분노 등의 혼재된 정서를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의사소통(Choe & An 2019), 분리불안(An & Choe 2019), 관계만족(Choe & An 2019), 의존성(Lϋscher & Pillemer 1998; Mun & An 2016; Choe & An 2019) 등이 있다. Choe & An(2019)의 연구에서는 미혼성인자녀와 어머니의 양가감정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가감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년의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계만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분리불안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의존성이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자녀들의 도구적 의존과 정서적 의존은 자녀들의 양가감정과 어머니들의 양가감정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Lϋscher & Pillemer(1998)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이 증가하는 것은 의존성과 자율성이 상충되는 상황과 연관된다고 주장하여 자녀들의 의존성이 양가감정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의존성이 부모와 본인의 양가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자녀와 부모들의 양가감정이 상대방의 양가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자녀의 정서표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Park 2008; Noh & Jeong 2010)과 부모의 정서적 경험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 역시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역동적인 관계이며(Maccoby & Eleanor 1992; as cited in Lee & Seo 2019), 특히 한국부모자녀관계는 심리적으로 동일체적 관계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다(Ryu 2007)는 것을 고려해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에 대한 양가감정은 상대방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성인자녀의 의존성이 중년기 부모와 자녀의 양가감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성인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양가감정이 서로의 양가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문화권에 사는 부모자녀를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하는지와 개인의 강점, 정신건강 등을 반영한다(Ryff & Keyes 1995). 자율감, 삶의 목적감, 개인성장, 환경통제감, 자아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긍정적 발달 지표로 볼 수 있다(Ryff 1989). 중년기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본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수와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요인(Chung & Noh 2007; Chung & Choi 2012; Park & Yoon 2012), 스트레스나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Jo & Cho 2004; Kim et al. 2011; Chung & Choi 2012) 그리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의존 등의 관계적 요인(Chung & Choi 2012; Park & Yoon 2012; Shim 2016) 등이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정서에 대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성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을 높이며 주관적 행복감을 낮춘다고 한다(Fingerman et al. 2006; Byers et al. 2008; Kang 2016; Sung et al. 2017). 그러나 성인자녀의 의존이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아무 영향이 없거나 우울을 낮추기도 한다는 상반된 보고들(Byers et al. 2008; Lee et al. 2011)도 있어 성인자녀들의 의존과 부모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부모자녀관계에서 양가감정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가감정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긴장 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Connidis & McMullin 2002; Pillemer 2004; Uchino et al. 2004; Hay et al. 2007; Lee 2013). 부모와 자녀 모두 양가감정을 높게 보고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났고(Fingerman et al. 2008), 의존적인 미혼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니의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났다(An & Choe 2019). 또한 세대 간 양가감정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행복감을 떨어드리며(Kiecolt et al. 2011), 노부모들의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Katz 2009). 이상의 연구들은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양가감정이 연구대상자 자신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정서경험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 역시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역동적인 관계임을 고려하면(Lee & Seo 2019), 자녀와 부모의 양가감정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부모 연령과 학력수준, 월평균소득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따라 이들을 통제하였다. 또한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기능적 의사소통도 어머니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가감정에 강력한 영향변인으로(Choe & An 2019) 나타나 이를 통제하고 자녀들의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의존성과 부모자녀 간의 양가감정이 서로의 양가감정과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1. 캐나다와 한국의 미혼성인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와 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등 관련 변인들은 나라별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캐나다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혼성인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은 상대방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국적에 따라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의 양가감정이 자녀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국적에 따라 자녀의 의존성과 자녀의 양가감정이 부모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캐나다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혼성인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자녀 양가감정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와 어머니 322쌍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인 자녀와 부모 6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문화권에서 10년 이상 영유아기를 보낸 성인 자녀 60명과 한국에서 영유아기를 10년 이상 보냈고 캐나다 문화권에서 10년 이상 보낸 한국인 부모 60명을 선정하였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 연구대상자들은 자녀의 양육을 어머니보다 더 많이 담당하는 아버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성차보다는 가정 내 역할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이 한국 어머니들과 유사하므로 연구대상자로 모두 포함하였다. 캐나다 자녀들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배경 문화권에서 영유아기를 보내지 않은 대상자들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캐나다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집단을 선정하여 부모와 다른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선택하기 위해서였다. 부모세대도 한국에서 영유아기를 10년 이상 보내고 이민을 간 경우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국가관이 형성되지 않는 영유아기에 이민을 간 세대와 한국문화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후 이민을 간 세대가 받은 문화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Jang & Kim 2014)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 부모와 성인자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정체성을 형성하여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한국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311부와 온라인 50부를 합하여 총 361쌍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설문은 제외한 총 322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한국인 커뮤니티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기준에 맞는 연구대상자들을 추천받아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국인 커뮤니티(예. 종교기관이나 한인회 등) 센터에서 연구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동의를 한 연구대상자들에게 원하는 장소(예. 본인들의 집 등)에서 각각 본인들이 읽고 응답을 체크하도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회수된 설문지는 부모자녀 각각 69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설문은 제외한 총 60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래 계획은 성인 자녀와 부모 100쌍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접촉 가능 인원이 감소한 이유로 연구대상자 수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캐나다의 경우 남성 31명(51.7%), 여성 29명(48.3%)이며 한국은 남성 90명(28.0%), 여성 232명(72.0%)이다. 자녀의 연령은 캐나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23.87세이고, 한국 자녀의 평균연령은 29.67세였다. 자녀의 교육수준은 캐나다의 경우 고졸이 40명(66.6%)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경우 대졸이 277명(86.0%)로 가장 많았다. 이는 교육수준의 차이라기보다 캐나다 거주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려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직업상태는 전업취업인 경우가 캐나다 자녀는 16명(26.7%)이고 한국 자녀는 231명(71.7%)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은 캐나다 부모의 평균연령은 53.9세이고, 한국 부모의 평균연령은 56.43세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캐나다의 경우 대졸이 44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경우 고졸이 173명(53.7%)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캐나다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34명(56.6%)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75명(23.3%)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Canada numbers (%)
              	Korea numbers (%)
            

          
          
            	Children’s gender
            	Male
            	31(51.7)
            	90(28.0)
          

          
            	Female
            	29(48.3)
            	232(72.0)
          

          
            	Children’s age
            	M
            	23.87
            	29.67
          

          
            	Children’s education
            	Middle school
            	1( 1.7)
            	0( 0.0)
          

          
            	High school
            	40(66.6)
            	20( 6.2)
          

          
            	College & university
            	18(30.0)
            	277(86.0)
          

          
            	Graduate school and more
            	0( 0.0)
            	25( 7.8)
          

          
            	No answer
            	1( 1.7)
            	0( 0.0)
          

          
            	Parent’s age
            	M
            	53.90
            	56.43
          

          
            	Parent’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0( 0.0)
            	14( 4.4)
          

          
            	Middle school
            	0( 0.0)
            	39(12.1)
          

          
            	High school
            	4( 6.7)
            	173(53.7)
          

          
            	College & university
            	44(73.3)
            	74(23.0)
          

          
            	Graduate school and more
            	12(20.0)
            	20( 6.2)
          

          
            	No answer
            	0( 0.0)
            	2( 0.6)
          

          
            	Monthly income level
            	None
            	0( 0.0)
            	18( 5.6)
          

          
            	Less than 100
            	0( 0.0)
            	13( 4.0)
          

          
            	100~less than 200
            	1( 1.7)
            	43(13.4)
          

          
            	200~less than 300
            	5( 8.4)
            	54(16.8)
          

          
            	300~less than 400
            	9(15.0)
            	64(19.8)
          

          
            	400~less than 500
            	10(16.7)
            	53(16.5)
          

          
            	Over 500
            	34(56.6)
            	75(23.3)
          

          
            	No answer
            	1( 1.7)
            	2( 0.6)
          

          
            	
            	
            	N=60
            	N=322
          

        

        

      

      
        2. 측정도구
        
          1) 부모와 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와 자녀의 양가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Pillemer & Suitor(2002)의 척도를 바탕으로 Mun & An(2014)이 개발한 척도 9문항과 Zygowicz(2006)의 척도 13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으로는 ‘나는 자녀(부모)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자주 느낀다.’, ‘나는 자녀(부모)가 반갑거나 그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한다.’ 등이 있다.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문항을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양가감정을 크게 느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 자녀 Cronbach’s α는 0.919, 한국 어머니 Cronbach’s α는 0.870, 캐나다 자녀 Cronbach’s α는 0.905, 캐나다 부모 Cronbach’s α는 0.906으로 나타났다.

        

        
          2) 부모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
          부모가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척도를 An et al.(2004)이 번안한 척도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개의 하위요인인 타인과의 관계, 자아수용, 자율감, 개인성장, 환경통제감, 삶의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타인과의 관계 문항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베풀고 잘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본다’ 등의 3문항, 자아수용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등의 3문항, 자율감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나는 주관이 뚜렷하여 내 의견이 옳다고 믿는 편이다’ 등의 3문항, 개인성장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등의 3문항, 환경통제감은 ‘일상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고 있다’ 등의 3문항, 삶의 목적은 ‘나는 확실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 어머니 Cronbach’s α는 0.856, 캐나다 부모 Cronbach’s α는 0.851로 나타났다.

        

        
          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존성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 Noh & Im(2017)의 척도와 Kim & Im(2004)의 척도, 그리고 Hoffman(1984)의 척도를 재구성한 Kim & Choi(2011)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을 통해 총 11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경제적 의존성 문항은 ‘부모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얼마씩 용돈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혹은 목돈이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 등의 5문항, 도구적 의존성은 ‘부모님은 빨래, 청소와 같은 집안일들을 해주신다.’ 등의 2문항, 정서적 의존성은 ‘나는 부모님의 허락 여부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한다’, ‘나는 사소한 일도 부모님과 의논한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 Cronbach’s α는 0.728, 캐나다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 Cronbach’s α는 0.869, 한국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 Cronbach’s α는 0.548, 캐나다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 Cronbach’s α는 0.815, 한국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 Cronbach’s α는 0.859, 캐나다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 Cronbach’s α는 0.779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연구대상자의 자녀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통제변수로 처리하였다. 이는 이들 변수들이 심리적 안녕감과 양가감정의 유의한 지표임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왔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월평균 소득은 수입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질문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 & Olsen(1982)이 개발하고 Min(1990)이 번안한 척도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으로는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와 의논한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 편이다.’ 등이 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기능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한국 자녀 Cronbach’s α는 0.911, 캐나다 자녀 Cronbach’s α는 0.87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부모-자녀의 양가감정과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자녀의 의존성 등 관련 변인들의 국적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등 관련 변인들이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 부모-자녀의 양가감정과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등 관련 변인들의 국적별 상관관계와 차이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 부모-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등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캐나다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부모의 양가감정(γ=-0.40, p<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양가감정은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γ=-0.36, p<0.01),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γ=-0.27, p<0.05),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γ=-0.26, p<0.05)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γ=0.20, p<0.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자녀의 양가감정(γ=-0.22, p<0.001), 부모의 양가감정(γ=-0.39, p<0.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가감정은 자녀의 양가감정(γ=0.46, p<0.0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고,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γ=-0.16, p<0.01),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γ=-0.35, p<0.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자녀의 양가감정은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γ=-0.35, p<0.0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the study variables
          
          

        

        
          
            
              	Canad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Korea
            

          
          
            	1. Children’s gender
            	-
            	-0.17
            	0.07
            	-0.12
            	0.01
            	-0.02
            	0.11
            	0.26*
            	0.21
            	0.43**
            	-0.14
            	0.04
            	0.07
          

          
            	2. Children’s age
            	-0.11
            	-
            	0.66***
            	0.70***
            	-0.18
            	-0.33*
            	-0.15
            	-0.45***
            	-0.36**
            	-0.29*
            	0.02
            	-0.01
            	0.04
          

          
            	3. Children’s education
            	0.10
            	0.12*
            	-
            	0.44***
            	-0.09
            	-0.07
            	-0.21
            	-0.31*
            	-0.33*
            	-0.20
            	0.12
            	0.05
            	0.04
          

          
            	4. Parent’s age
            	-0.04
            	0.59***
            	0.06
            	-
            	-0.15
            	-0.44***
            	0.05
            	-0.44***
            	-0.26*
            	-0.26*
            	-0.09
            	-0.11
            	0.12
          

          
            	5. Parent’s education
            	0.07
            	-0.32***
            	0.07
            	-0.22***
            	-
            	0.07
            	-0.19
            	0.12
            	0.04
            	-0.14
            	-0.07
            	0.09
            	0.10
          

          
            	6. Monthly income level
            	0.06
            	-0.19**
            	0.05
            	-0.16**
            	0.40***
            	-
            	0.18
            	0.24
            	0.21
            	0.10
            	-0.13
            	-0.05
            	0.12
          

          
            	7.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tyle
            	0.12*
            	-0.02
            	0.09
            	0.02
            	0.11*
            	0.07
            	-
            	0.28*
            	0.31*
            	0.33**
            	-0.65***
            	-0.27*
            	0.24
          

          
            	8. Children’s economic dependence
            	0.04
            	-0.21***
            	-0.01
            	-0.25***
            	0.22***
            	0.18**
            	0.10
            	-
            	59***
            	0.67***
            	-0.36**
            	0.03
            	-0.25
          

          
            	9. Children’s instrumental dependence
            	0.11*
            	-0.07
            	0.09
            	-0.07
            	0.13*
            	0.10
            	0.22***
            	0.28***
            	-
            	0.60***
            	-0.27*
            	-0.07
            	-0.07
          

          
            	10. Children’s emotional dependence
            	0.11*
            	0.01
            	0.15**
            	0.02
            	0.14*
            	0.08
            	0.51***
            	0.23***
            	0.47***
            	-
            	-0.26*
            	0.09
            	-0.10
          

          
            	11. Children’s ambivalence
            	-0.04
            	0.05
            	-0.09
            	0.02
            	-0.10
            	-0.07
            	-0.69***
            	-0.05
            	-0.09
            	-0.35***
            	-
            	0.17
            	-0.08
          

          
            	12. Parent’s ambivalence
            	-0.12*
            	0.03
            	-0.08
            	-0.07
            	-0.08
            	-0.09
            	-0.46***
            	-0.03
            	-0.16**
            	-0.35***
            	0.46***
            	-
            	-0.40**
          

          
            	13.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0.09
            	-0.09
            	0.14*
            	0.02
            	0.27***
            	0.20***
            	0.25***
            	0.10
            	0.06
            	0.20***
            	-0.22***
            	-0.39***
            	-
          

        

        
          
            The Canadian is over the diagonal line, Korean data is under the diagonal line
          

          
            *p<0.05, **p<0.01, ***p<0.001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등 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국적에 따른 자녀의 연령(t=-11.148, p<0.001), 자녀의 교육수준(t=-13.016, p<0.001), 부모의 연령(t=-3.600, p<0.001), 부모의 교육수준(t=8.444, p<0.001), 월평균 가정소득(t=5.734, p<0.001),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t=6.480, p<0.001),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t=-2.682, p<0.01),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t= -10.378, p<0.001), 부모의 양가감정(t=-3.131, p<0.01),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t=2.161, p<0.05)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녀의 양가감정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캐나다의 자녀가 한국의 자녀보다 연령, 교육수준, 도구적 의존성, 정서적 의존성이 낮고, 경제적 의존성은 한국의 자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의 부모가 한국의 부모보다 연령, 양가감정이 더 낮고, 교육수준과 심리적 안녕감은 한국의 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a t-test on the study variables by nationalities
          
          

        

        
          
            
              	Variables
              	Group
              	M(SD)
              	t
            

          
          
            	Children’s age
            	Canada(N=60)
            	23.8667
            	-11.148***
          

          
            	Korea(N=322)
            	29.6677
          

          
            	Children’s education
            	Canada(N=59)
            	4.29
            	-13.016***
          

          
            	Korea(N=322)
            	5.0200
          

          
            	Parent’s age
            	Canada(N=60)
            	53.9000
            	-3.600***
          

          
            	Korea(N=322)
            	56.4317
          

          
            	Parent’s education
            	Canada(N=60)
            	5.13
            	8.444***
          

          
            	Korea(N=320)
            	4.14
          

          
            	Monthly income level
            	Canada(N=59)
            	6.20
            	5.734***
          

          
            	Korea(N=320)
            	4.85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tyle
            	Canada(N=60)
            	3.4300
            	0.585
          

          
            	Korea(N=322)
            	3.3879
          

          
            	Children’s economic dependence
            	Canada(N=60)
            	3.0933
            	6.480***
          

          
            	Korea(N=322)
            	2.2801
          

          
            	Children’s instrumental dependence
            	Canada(N=60)
            	3.2083
            	-2.682**
          

          
            	Korea(N=322)
            	3.5497
          

          
            	Children’s emotional dependence
            	Canada(N=60)
            	2.7330
            	-10.378***
          

          
            	Korea(N=322)
            	3.8890
          

          
            	Children’s ambivalence
            	Canada(N=60)
            	2.5871
            	-0.070
          

          
            	Korea(N=322)
            	2.5930
          

          
            	Parent’s ambivalence
            	Canada(N=60)
            	2.2417
            	-3.131**
          

          
            	Korea(N=322)
            	2.4729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Canada(N=60)
            	3.6843
            	2.161*
          

          
            	Korea(N=322)
            	3.5428
          

        

        
          
            *p<0.05, **p<0.01, ***p<0.001
          

        

        

      

      
        2.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 자녀가 서로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이 상대방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
        
          1)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의 양가감정이 자녀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의 양가감정이 자녀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제변수로 넣어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 도구적 의존성, 정서적 의존성, 부모의 양가감정을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캐나다 자녀의 양가감정에는 자녀가 응답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β=-0.639, p<0.001),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β=-0.358, p<0.05)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 자녀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여길수록,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이 낮을수록 자녀의 양가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자녀의 양가감정에 부모-자녀의 의사소통(β=-0.619, p<0.001)은 부적 영향,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β=.081, p<0.10), 부모의 양가감정(β=0.194, p<0.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자녀는 도구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여길수록, 부모의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가감정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Table 4.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children’s ambivalence by nationalities
            
            

          

          
            
              
                	
                	Canada (n=60)
                	Korea (n=322)
              

              
                	Independent variables
                	Children’s ambivalence
                	Children’s ambivalenc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Children’s gender
              	-0.141
              	-0.130
              	0.056
              	0.062
            

            
              	Children’s age
              	-0.230
              	-0.277
              	0.060
              	0.046
            

            
              	Children’s education
              	0.110
              	0.122
              	-0.043
              	-0.042
            

            
              	Parent’s age
              	-0.028
              	-0.109
              	-0.001
              	0.025
            

            
              	Parent’s education
              	-0.222*
              	-0.177
              	0.008
              	0.003
            

            
              	Monthly income level
              	-0.088
              	-0.090
              	-0.020
              	-0.012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tyle
              	-0.669***
              	-0.639***
              	-0.690***
              	-0.619***
            

            
              	Children’s economic dependence
              	
              	-0.358*
              	
              	0.002
            

            
              	Children’s instrumental dependence
              	
              	0.060
              	
              	0.081+
            

            
              	Children’s emotional dependence
              	
              	0.107
              	
              	-0.004
            

            
              	Parent’s ambivalence
              	
              	-0.028
              	
              	0.194***
            

            
              	R2
              	0.489
              	0.547
              	0.481
              	0.514
            

            
              	△R2
              	0.417
              	0.438
              	0.470
              	0.497
            

            
              	F
              	60.831***
              	50.041***
              	410.092***
              	290.476***
            

          

          
            
              +p<0.10, *p<0.05, **p<0.01, ***p<0.001
            

          

          

        

        
          2)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자녀의 양가감정이 부모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자녀의 양가감정이 부모의 양가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제변수로 넣어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 도구적 의존성, 정서적 의존성, 자녀의 양가감정을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캐나다 부모의 양가감정에는 자녀가 응답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β=-0.261, p<0.10)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여길수록 부모의 양가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모의 양가감정에는 자녀의 양가감정(β=0.283, p<0.001)은 정적 영향, 부모-자녀의 의사소통(β=-0.176, p<0.05),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β=-0.147, p<0.05)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여길수록,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이 낮을수록, 자녀의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부모의 양가감정이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Table 5.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parent’s ambivalence by nationalities
            
            

          

          
            
              
                	
                	Canada (n=60)
                	Korea (n=322)
              

              
                	Independent variables
                	Parent’s ambivalence
                	Parent’s ambivalenc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Children’s gender
              	0.017
              	-0.074
              	-0.057
              	-0.065
            

            
              	Children’s age
              	-0.012
              	-0.046
              	0.079
              	0.070
            

            
              	Children’s education
              	0.040
              	0.050
              	-0.030
              	-0.003
            

            
              	Parent’s age
              	-0.122
              	-0.076
              	-0.115+
              	-0.111+
            

            
              	Parent’s education
              	0.033
              	0.074
              	0.002
              	0.010
            

            
              	Monthly income level
              	-0.074
              	-0.051
              	-0.063
              	-0.056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tyle
              	-0.261+
              	-0.345
              	-0.446***
              	-0.176*
            

            
              	Children’s economic dependence
              	
              	-0.086
              	
              	0.030
            

            
              	Children’s instrumental dependence
              	
              	-0.112
              	
              	-0.029
            

            
              	Children’s emotional dependence
              	
              	0.331
              	
              	-0.147*
            

            
              	Children’s ambivalence
              	
              	-0.052
              	
              	0.283***
            

            
              	R2
              	0.100
              	0.144
              	0.233
              	0.291
            

            
              	△R2
              	-0.026
              	-0.061
              	0.215
              	0.266
            

            
              	F
              	0.792
              	0.702
              	130.421***
              	110.433***
            

          

          
            
              +p<0.10, *p<0.05, **p<0.01, ***p<0.001
            

          

          

        

      

      
        3.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자녀 양가감정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국적에 따른 자녀의 의존성과 부모-자녀의 양가감정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자녀의 교육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월평균 소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제변수로 넣어 분석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 도구적 의존성, 정서적 의존성, 자녀의 양가감정, 부모의 양가감정을 넣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캐나다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자녀가 응답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β=0.315, p<0.10)은 정적 영향,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β=-0.429, p<0.05), 부모의 양가감정(β=-0.343, p<0.05)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기능적으로 여길수록,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이 낮을수록, 부모의 양가감정이 낮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모의 양가감정(β=-0.333, p<0.001)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부모는 자신의 양가감정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뜻한다.

        
          Table 6.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on the parent’s ambivalence by nationalities
          
          

        

        
          
            
              	
              	Canada (n=60)
              	Korea (n=322)
            

            
              	Independent variables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β
              
              	
                β
              
              	
                β
              
              	
                β
              
            

          
          
            	Children’s gender
            	0.099
            	0.149
            	0.036
            	0.020
          

          
            	Children’s age
            	-0.048
            	-0.005
            	0.068
            	0.044
          

          
            	Children’s education
            	0.018
            	0.005
            	0.102+
            	0.095+
          

          
            	Parent’s age
            	-0.172
            	-0.045
            	-0.133*
            	-0.098
          

          
            	Parent’s education
            	0.164
            	0.271*
            	0.205**
            	0.203**
          

          
            	Monthly income level
            	0.168
            	0.175
            	0.118*
            	0.097+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style
            	0.244
            	0.315+
            	0.195***
            	0.057
          

          
            	Children’s economic dependence
            	
            	-0.429*
            	
            	0.039
          

          
            	Children’s instrumental dependence
            	
            	-0.090
            	
            	-0.073
          

          
            	Children’s emotional dependence
            	
            	0.181
            	
            	0.027
          

          
            	Children’s ambivalence
            	
            	0.139
            	
            	0.018
          

          
            	Parent’s ambivalence
            	
            	-0.343*
            	
            	-0.333***
          

          
            	R2
            	0.132
            	0.373
            	0.158
            	0.246
          

          
            	△R2
            	0.010
            	0.205
            	0.139
            	0.216
          

          
            	F
            	10.086
            	20.227*
            	80.312***
            	80.274***
          

        

        
          
            +p<0.10, *p<0.05, **p<0.01 ***p<0.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관계에 있어 각자의 양가감정이 서로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서로의 양가감정과 자녀의 의존성 및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부모자녀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존성, 양가감정과 부모의 양가감정, 심리적 안녕감이 문화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의 의존성 및 부모의 양가감정이 자녀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녀의 의존성 및 양가감정이 부모의 양가감정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관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연구결과 및 논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인자녀들이 한국자녀들보다 경제적 의존성은 더 높고 도구적 의존성과 정서적 의존성은 더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양가감정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 어머니의 양가감정이 캐나다 부모의 양가감정보다 높게 나타났고 심리적 안녕감은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Choi(2017)는 이민을 간 부모 자녀의 경우 자녀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언어와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고, 부모의 언어나 문화, 관습 등의 적응이 불충분함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부모보다 자녀가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관습에 더 적응하여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보다 문화에 잘 적응하여 자녀인 자신이 부모에게 의존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부모가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 성인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정서적 의존성이 한국 자녀들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문화적 특성상 독립을 강조하는 문화권에서 자란 캐나다 성인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및 정서적 의존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의존은 캐나다 성인자녀들의 정규직 비율이 한국성인자녀들보다 적으므로 캐나다 성인 자녀들이 한국 성인자녀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한국 어머니들의 양가감정의 차이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애정(Lee & Chong 2016)에 영향을 받아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캐나다 부모들보다 다소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두 나라의 문화적 성향과 삶의 질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Hwang & Kim(2019)의 연구에서 은퇴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를 복지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낮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체성의 변화를 심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한국 어머니들의 캐나다 부모들보다 다소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과 개인주의 문화권인 캐나다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들의 정서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캐나다 자녀의 양가감정에 경제적 의존성이 영향을 미치고 한국 자녀의 양가감정에는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과 부모의 양가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낮을수록 양가감정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 자녀는 도구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가감정이 높게 나타났다. 캐나다 자녀의 연구결과는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고, 캐나다 자녀의 연령이 17세에서 37세로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특수한 시기에 접근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그러나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문화권에서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일 수 있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존이 낮을수록 양가감정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1.5세대라는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1.5세대들은 가치나 한국 문화에 대한 애착, 그리고 세대 간 절충과 같은 면에서 독특한 속성이 있다(Zhou 1997). 동시에 이들은 1세대나 2세대와 사고나 정서에서 격차를 느끼며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와 사회에서서도 다름을 종종 경험한다고 한다(Kim 2011). 이들의 독특한 민족정체성은 그들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Jang & Kim 2014) 서구문화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다른 결과를 보이며 동시에 관계중심적인 한국성인자녀들의 특성과도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이주 1.5세대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접근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자녀의 경우는 부모에 대한 도구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가감정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도구적 의존성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의 부적상관을 보인 Choe & An(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에게 도구적으로 의존할 때 자녀들의 양가감정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성인기 자녀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부모에게 의존할수록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가족갈등을 높이므로(Fingerman et al. 2006; Kang 2016; Sung et al. 2017)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양가감정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인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생각과 의존하는 현실 사이의 상반된 괴리가 자녀들의 양가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중년기 부모에 대한 성인기 자녀의 양가감정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녀의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을 돕는 교육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한국과 캐나다 모두 성인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 간 정서의 상호교환적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과 부모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이 부모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나 캐나다 부모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국 자녀의 정서적 의존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높을수록 한국부모의 양가감정이 높아졌는데, 이는 한국 자녀들의 정서적 의존이 자녀와 어머니의 양가감정과 부적상관이 있었던 Choe & An(20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 부모의 양가감정을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부모자녀가 심리적으로 동일체적 관계로 지각하는(Maccoby 1992, as cited in Lee & Seo 2019) 한국적 문화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캐나다에 사는 한국 부모의 양가감정에는 자녀의 의존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자녀의 의존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울수준을 낮춘다는 서구의 선행연구 결과들(Byers et al. 2008; Lee et al. 2011)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주의와 자율성 및 독립을 강조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부모들은 자녀가 정서적 의존을 하는 것을 관계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경험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역동적 관계라는 선행연구결과들(Ryu 2007)을 볼 때, 자녀의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부모의 양가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 부모의 양가감정을 서구의 연구결과로 접근할 때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과 부모의 양가감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한국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모의 양가감정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가 양가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삶의 만족을 높이는 선행연구결과들(Fingerman et al. 2008; Katz 2009)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가 동시에 공존하는 양가감정은 부모의 심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년기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양가감정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캐나다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고 한국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녀의 경제적 의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성인자녀의 경제적 의존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므로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지만 자녀의 성인기 이후까지도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 사회의 부모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해석함에도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캐나다와 한국 성인자녀들의 연령에 차이가 있고 연구대상자 수도 적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을 보다 유사한 범위로 선정하고 보다 충분한 연구대상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의 연구대상자들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제한점으로 여겨지므로 유사한 크기의 연구대상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하지 못하였지만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경험을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분석 방법 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부모자녀 간 정서관계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장 취약한 점은 두 연구의 자료수집시기가 2년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 전과 후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에서 자료수집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코로나상황이 시작되기 전이었으나 이후 자료수집을 마무리하는 시기에는 코로나상황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서 연구자료에 시기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기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녀의 도구적 의존성의 신뢰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여러 한계들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를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는 점과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상호영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자녀의 의존성에 따라 자녀본인들과 부모들의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접근하였다는 점이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자녀와 중년기 부모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양가감정의 역할을 확인하고 중년기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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